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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격차는 공산 국가를 포함한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공산 국가에서 더 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본다면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 사이의 1년 동안에 미국국민들이 가진 부는 4.6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민이 가진 부는 현재 85.9조 달러입니다. 1 년 동안에 늘어난 미국민의 부는 두 번째로 부가 많이 증가한 중국의 부보다 2배를 훨씬 넘는 증가이었습니다. Global Wealth Report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최고 1%를 차지한 부자들은 50%의 가구의 부를 합친 부와 맞먹습니다.

빈부의격차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면 미국에서 최고 10%의 부를 차지한 가구는 모든 가구의 부를 합친 부의 76%를 소유하고 있고 51%에서 90%까지의 가구의 부를 합치면 전 국민의 부  23%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상층 반을 대표하는 부는 10%가 차지하는 부 76%를 포함해서  99%입니다. 그렇다면 하반층 즉 하위 50%의국민이 차지하는 부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인종 간에도 현저한 특징을 보입니다.  2013년의 통계에 의하면 백인은 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677,658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데 비하여 흑인 가구는 $95,351이고 히스패닉 가구는 평균 $122,227의 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상태를 오래 연구한 Urban 연구소의 유진 스트얼 (Eugene Steuerle)씨의  이론에 의하면 빈곤층과 중산층이 부를 축적하려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36년 동안에  부를 8배로 눌렸다고 합니다.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에 2배밖에 부를 증가 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른 투자나 저축보다  위험이 적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스트얼 씨는 확실한 연구로 이 사실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빈곤 충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스트얼 씨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주식소유옵션 (ESOP) 에 참여하도록 하면 직원들이 쉽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직원 주식 소유 옵션의 덕을 크게 본 사람으로서 스트얼 씨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주식 소유 옵션이란 직원이 속한 회사의  주를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싸게 사는 옵션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주식을 수년  또는 10여년 갖고 있다가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직원들이 기대 이상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충성심도 강해집니다. 상장이 되었든 안되었든 주식 소유옵션을 직원들에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께서는 주식 옵션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끝 
